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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중 북핵 수석대표 "한반도 정세 발전 위해 긴밀히 협력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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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해 첫 한중 북핵 수석대표 협의 서울서 개최 

이도훈 "비핵화·평화정착 위해 양국 지혜 모아야" 

쿵쉬안유 "한중, 올바른 정세 발전에 중요 역할"



【서울=뉴시스】김지현 기자 =  한국과 중국의 북핵 협상을 이끄는 수석대표들이 17일 서울에서 회

동하고,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한반도 정세 변화에 관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.  

 

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쿵쉬안유(孔鉉佑) 중국 외교부 부부장 겸 한반도사무특별

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·중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했다.  

 

이 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"지난 1년 동안 한중 양국은 한해 동안 한반도에서 일어난 모든 중요한

사건들을 함께 목격했다"며 "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이 지난 한 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풀어가는 데

【서울=뉴시스】박주성 기자 = 한국과 중국의 북핵 협상을 이끄는 수석대표인 한국

측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중국 측 쿵쉬안유(孔鉉佑) 외교부 부부

장 겸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외교부에서 회동, 악수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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큰 기여를 했다. 쿵 부부장과 수시로 만나서 생각과 평가를 나누는 것이 큰 의미가 있었다"고 말했

다.  

 

그는 "첫 회의 때 우리는 '북한을 어떻게 평창올림픽에 오도록 할 수 있을까,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

까'라는 문제를 이야기한 적이 있다"고 회고했다. 이어 "그런 과정을 거쳐서 2018년이 관련국들의

노력과 북한의 결단으로 한반도 정세에 획기적인 진전을 이룬 한 해였다면, 2019년은 한반도에서

비핵화를 달성하고 항구적 평화 정착을 실질적으로 이루는 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

다"고 전망했다. 

 

이 본부장은 "올해가 시작된 지 3주가 채 안 됐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서 대화 의지를

밝혔고, 4차 북중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주목할 만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"며 "최근 북미 양측으

로부터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, 김 위원장의 서울 답

방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"고 평가했다. 

 

하지만 "앞으로 갈 길이 멀다"며 "한중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화의 모멘텀이 계속 이어지도록

긴밀히 협력하면서 한반도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서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한

다"고 강조했다. 

 

이 본부장은 "지난해 한중이 함께 노력하는 과정에서 쿵 부부장은 항상 좋은 아이디어와 의견을 많

이 줬다. 중국의 지적은 아주 소중했고, 도움을 받았다"며 "올해도 어떻게 힘을 모을 수 있는지 논의

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"고 덧붙였다.  

 



쿵 부부장도 이에 "현재 한반도 정세와 앞으로 정세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이 본부장과 의견을 교환하

고 소통하는 것이  아주 중하다고 본다"고 화답했다. 또 "중한 양측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깊이있

게 전략적 소통을 유지하는 것은 양국의 정치적 상호신뢰의 구체적인 구현이고, 양국의 최고지도자

의 공동인식을 이행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본다"고 말했다. 

 

그는 "1년 동안 한반도 정세는 중요한, 적극적인 변화가 있었다. 대립과 긴장이 대화로 완화되고 비

핵화와 정치적 해결이라는 정확한 궤도에 돌아 왔다"며 "이 과정에서 중한 양측은 전략적인 의사소

통과 조율을 유지하고, 정세가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"고

지적했다. 

 

그러면서 "지난해 한반도 정세가 적극적인 변화를 거둔 데 이어 새해에 한반도 정세는 역사적인 시

작점으로 올라와 있다"며 "중국은 한국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전략적 소통을 하고, 한반도 정세가

계속 좋은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한반도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같이 추진해 나가겠다"고 강

조했다  

 

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달성을 위한 양국간 협력 방안에

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.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차 방중을 비롯해 한반

도 관련 진전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. 

 

쿵 부부장은 이번 방한 계기에 조현 외교부 1차관과 오는 18일에 만찬협의를 갖고, 한중관계 발전

방향 등 양국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전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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